
 

 

1. 보안동향 
 

제펄린 랜섬웨어의 부활? 다크웹에서 소스코드가 단돈 500달러에 팔려 

 

[미리보기] 

최근 몇 년 동안 활동이 뜸했던 랜섬웨어의 소스코드가 갑자기 다크웹에 나타났다. 단돈 500 달러면 판매할 수 있다고 판매자가 

광고했는데, 얼마 후 누군가 구매를 완료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남지만 제펄린의 활동이 다시 시작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보안뉴스 문정후 기자] 제펄린(Zeppelin)이라는 이름의 러시아산 랜섬웨어의 소스코드가 최근 다크웹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단체, 스펙트럴블러라는 맥 OS 용 멀웨어 개발해 등장 

 

[미리보기] 

북한의 TA444 가 또 일을 냈다. 맥 OS 용 백도어를 새롭게 만들어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아직 이렇다 할 멀웨어 파워하우스가 없는 맥 OS 

생태계이기에 TA444 의 이러한 행보는 더욱 눈에 띈다.[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킹 단체 TA444 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맥 OS 사용자들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도구를 들고 나타 

 

 

 
 

  



[오늘의 보안 영어] get cold feet 

 

[미리보기] 

“China appears to be getting cold feet about its new restrictions for online games after an $80 billion market selloff. On Friday, Chinese 
officials announced new draft rules aimed at limiting how muc 
 

 

 

온라인 쇼핑 및 음식 배달 앱, 사용자 정보 두 손 가득 퍼간다 

 

[미리보기] 

요약 : 보안 외신 핵리드에 의하면 일부 유명 앱들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서프샤크(Surfshark)라는 업체가 분석한 결과인데, 최악은 아마존쇼핑(Amazon Shopping)과 위시(Wish)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항목별로 따졌을 때 쇼핑 앱과 음식 배달 전문 앱이 가장 많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네덜란드의 IT 업체 및 통신사 침해한 터키의 시터틀 

 

[미리보기] 

요약 : 보안 외신 해커뉴스에 의하면 시터틀(Sea Turtle)이라는 사이버 정찰 단체가 네덜란드의 IT 기업과 통신사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네덜란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쿠르드족 웹사이트들을 호스팅한 곳들이 주요 표적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다. 시터틀은 튀르키예의 해커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APT 단체라 이러한 표적 설정이 

 

 

 
 

  



2. 보안권고문 
 

금일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